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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 도 설 명 자 료

   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. 6. 28.(화) 

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 장 장현석 (044-202-7994)

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전 (044-202-7973)

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건강권 보호조치와
병행하되, 전문가로 구성되는 “연구회”를 통해

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6.28.(화) 한겨레(인터넷), “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, 노동부는 ‘과로’ 

인정하고 있다.” 기사 관련

ㅇ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‘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’을 도입해 과로
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. 이 경우 주휴일 유무에 따라 최대 80.5시간 
또는 69시간을 ‘일시적으로 바짝’ 일할 수 있다.

ㅇ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
1주일 평균보다 30% 이상 증가한 경우 ‘단기 과로’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 
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. 가령 평소에 1주 평균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, 특정주에 
그 30%인 15.6시간만 더 일해도(주67.6시간) 단기과로 요건에 해당한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기사 제목 등과 같이 

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

□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“미래 노동시장 연구회”를 통해 근로시간 

규정과 산재인정 기준의 의미와 취지, 양자 간의 관계, 11시간 

연속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

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

     


